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6.(수) 10:30 
< 7.26.(수) 석간 >

배포 2023. 7. 25.(화)  

세계적(글로벌)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 국내 재직·수학 중인 첨단분야 해외 인재의 현장 목소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내 첨단산업에 이바지하는 해외 인재의 

한국 정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첨단산업 세계적(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 26.(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재 첨단분야 기업에 종사하며 한국에 정착한 해외인력과 국내대학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분야 관련 석·박사 과정을 수행 중인 해외 인재의 

한국 정착 시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자 :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해외 인재, 
카이스트·유니스트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해외 인재 등 총 6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 인재들은 공통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첨단산업 분야 기술, 교육 등을 경험하고자 한국 정착을 선택하였으며, 

해외사업 등 제한된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직원과 똑같은 

대우와 업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착 과정에서 ▲한국어 습득,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해외 유학생), 

▲비자, 보험, 금융 관련 행정적인 절차, ▲주거 마련, 아이 돌봄 등 거주여건에 

관해 다양한 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인재확보가 핵심이며, 국내 인재양성과 

더불어, 세계적(글로벌) 핵심인재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도와 첨단산업 분야의 가치가 증가하는 지금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적(글로벌) 인재 중심지(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참석자 실제 발언 내용은 행사종료 후 별도 제공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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